
2025�정읍벚꽃축제 16기획
2025년 3월 25일 화요일

▲낭만벚꽃,�낭만정읍… 정읍벚꽃축제 내달
4일 시작
올해 벚꽃축제는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진행

된다.�시는 산림청이 발표한‘2025년 봄철 꽃
나무 개화 예측지도’를 근거로 이 기간 절정으
로 치닫는 정읍벚꽃의 화려한 아름다움을 감
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
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벚꽃은 3월 중순 제

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을 거쳐 4월 초 전국
적으로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.�올해 겨울 평
균기온이 -1.8℃로 지난해보다 2.5℃ 낮아지면
서 벚꽃 개화 시기는 전년 대비 다소 늦어질
전망이다.�주요 지역의 예상 개화 시기는 △제
주 3월 20일 △부산·경남 3월 23일 △대구·
경북 3월 25일 △광주·전남 3월 26일 △대
전·충청 3월 28일 △서울·경기 4월 1일 △강
원 4월 5일 등이다.
올해 축제 슬로건(slogan)은‘낭만벚꽃,�낭만

정읍’이다.�
정읍천과 벚꽃로 일원 아름다운 벚꽃과 최근

인기 키워드인‘웰니스’를 연계해 아름다움과
쉼,�낭만이 있는 축제로 꾸민다는 기획이다.�
프로그램도 이에 맞게 구성했고,�특히 지속

가능한 환경친화 축제로서의 정체성도 한층
강화했다.�
축제 무대는 샘골다리에서 정동교 구간,�주행

사장은 정주교와 초산교 사이에 있는 어린이
축구장 특설무대.�행사-존(zone)은 힐링해봄,
건강해봄,�행복해봄으로 구성된다.

▲개막식 4일 저녁 7시,�황가람·김용임 등
화려한 라인업
축제를 알리는 개막식은 4일 저녁 7시다.�우

선,�개막공연의 화려한 라인업이 눈에 띈다.
황가람과 김용임,�카르디오,�정슬,�선우혜경,
나미애.
먼저 눈에 띄는 인물은 황가람이다.�그는 음

원 차트 역주행 중인‘중고 신인’이다.�2020년
오디션을 통해 밴드 피노키오의 보컬로 발탁
됐으나,�이후 가수들의 가이드 녹음과 드라마
OST�등에 참여하며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해
왔다.�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발표한 리메이크
싱글‘나는 반딧불’이 뒤늦게 대중의 호응을
얻으며 주목받고 있다.
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는‘성인 가요계의 이

효리’김용임,�7~80년대를 풍미했던‘당신 때
문에’의 선우혜경도 눈에 띈다.�

이밖에 봄밤 분위기를 한껏 띄울 남성 4인조
팝페라 그룹‘카르디오’,�미스트롯 3의 TOP�7
으로 인기를 모은 정슬이 무대에 오른다.

▲힐링해봄·건강해봄·행복해봄 존으로 축
제‘풍성’
힐링해봄존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연분홍빛

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의 휴식
을 취하고 건강한 체험과 정읍의 건강한 음식
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.�심신의 스트레스를
해소해 줄 요가와 싱잉볼,�꽃차를 이용한 명상
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몸과 마음에 기운
을 북돋워 줄 건강한 밥상과 지황도 맛볼 수
있다.�
건강해봄존은 정읍벚꽃축제에서만 먹고 즐길

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이다.�벚꽃 아이스크림
과 솜사탕,�7~80년대 의상을 빌려주는 의상실,

나들이 나온 아이와 부모를 위한 놀이마당이
갖춰진다.�또 신기하고 신나는 비눗방물 체험
프로그램인‘꽃잎은 방울방울’도 진행된다.
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먹거리.�행

복해봄존에서는 다양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먹
으면서 행복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.
k간식의 대표 메뉴 떡볶이와 닭꼬치,�몸에 좋
은 것만 모은 토핑유부초밥,�벚꽃귀리떡갈비샐
러드 등 다양한 주전부리를 즐길 수 있다.

▲차없는 거리,�인생샷 포토존… 행복한 정
읍의 봄
주말인 5일과 6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샘

골다리에서 달하다리 1.4km�구간을 차 없는 거
리로 운영하고(벚꽃로 도로만 통제,�교량 통행
은 가능),�행사장 곳곳에 야간경관조명도 설치
한다.
봄기운으로 따뜻함 가득한 벚꽃로의 봄밤 정

취를 안전하게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
교통통제,�안전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
다.
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‘찍꽃 또 찍꽃’과 행

운의 벚꽃을 잡아라와 축제장 곳곳에 있는 힌
트를 찾아 스마트폰으로 풀어내면 선물을 주
는‘모바일 선물찾기’도 운영한다.

▲재즈와 블루스 함께하는 친환경축제
축제 기간 특설무대에서는 재즈밴드 튠어라운

드와 재즈보컬 애쉬의‘벚꽃 재즈’,�최항석과 신

촌블루스의‘벚꽃블루스’공연도 펼쳐진다.�
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제에 걸맞게 환경의

중요성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특히
5일과 6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아양교와
정주교에서는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하는
벚꽃 플로깅도 진행한다.

▲11일부터 12일까지‘정다운 벚꽃 주막’이
어져… 샘고을정다운 상권 활성화 일환
벚꽃축제에 이어 샘고을정다운상권(샘고을시

장,�중앙로,�우암로,�새암로)활성화를 위한‘정
다운 벚꽃주막’이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
다.
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상권활성화추진단 주

최?주관,�장소는 샘고을시장 평화주차장이다.
먹거리와 특화음식·안주 부스를 운영한다.�특
히 전통주 홍보부스에서는 정읍에서 생산된 10
종의 막걸리와 한영석 발효연구소의 청명주와
신제품 시음·판매도 있을 예정이다.�또 인기
가수 박현빈과 박주희 등이 함께하는 공연도
펼쳐진다.

이학수 시장은“축제 기간에 맞춰 벚꽃이 아
름답게 피어 다채롭게 준비한 프로그램과 잘
어우러져 축제장을 찾은 분들이 행복한 시간
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”면서“특히 안전을
최우선으로 정읍만의 특색 있는 축제가 될 수
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”고 밝혔다.�

/정읍=김대환기자

4월,�벚꽃핀정읍의거리에서낭만‘만끽’

“내장사 가는 벚꽃길 어쩌다 한순간 나타나는,�딴 세상

보이는날은우리,�여기서쬐꼼만더머물다가자”

-�황지우‘여기서 더 머물고 가고 싶다’中

바야흐로 벚꽃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.�연분홍 꽃비 따뜻한 봄바람에 흩날리는 어
느 하루,�세상 근심은 저만치 밀쳐두고 하루쯤 그저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싶다.�아마
시인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.�그래서 분주한 걸음 잠시 멈추고 벚꽃 그늘에 앉아
보라고 채근한다.
벚꽃은 기온 차이,�강수량과 일조량,�벚나무 품종,�주변 환경에 따라 피는 시기는 달

라도 우리나라 어느 한 곳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다.�그래서 매년 봄이면 크고 작은
벚꽃축제가 지역 곳곳에서 열린다.�정읍도 예외가 아니다.�매년 3월 말 4월 초면 벚꽃
로,�정읍천 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한바탕 화려한 벚꽃축제가 펼쳐진다.

내달 4~6일진행…웰니스연계

아름다움·쉼가득축제로꾸며

환경친화축제정체성도강화

김용임등개막공연라인업‘눈길’

힐링해봄·건강해봄존등운영

11~12일‘정다운벚꽃주막’진행


